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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 및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폭식 행동 간의 관계

에서 신체 수치심, 섭식 절제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389명(여자

301명, 남자 88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관심 변인을 삼자 영향 척도, 내현적 자기애 척도,

객체화된 신체의식 척도, 식이태도 검사로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

력 및 내현적 자기애는 각각 신체 수치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신체 수치심과 섭식 절제를

매개하여 폭식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과 내현

적 자기애가 신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신체 수치심이 섭식 절제를 거쳐 폭식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 결과는 폭식 행동 치료에서 개인 및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보다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가능한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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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식 행동(binge eating)이란 “일정 시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시간

동안 먹는 것보다 분명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

음”(p.377)을 의미한다(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DSM-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폭식 행동은 섭식장애 군에 해당하는 장애

들(예: 신경성 폭식증, 신경성 식욕부진증, 폭식

장애 등)의 주요 증상 중 하나이다. 대표적으로,

신경성 폭식증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폭식 행동

은 심각한 의학적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기

분 장애, 불안 장애, 물질 남용과 같은 다른 정신

병리와 공병한다(Fairburn, Cooper, & Shafran,

2003; Hilbert et al., 2020; Schaefer et al., 2020).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2021)의 조사에 따르면 폭

식 행동 진료 인원이 2016년 2,010명에서 2020년

2,444명으로 21.6% 증가하는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임도이, 2021), 폭식 행동의 원인 발

견 및 치료법 개발을 위한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

한 실정이다.

그동안 폭식 행동의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해왔다. 예를 들어, Thompson과 Smolak

(2001)은 폭식 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을 생물학적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Ricciardelli와 McCabe(2004) 생물심

리사회적 모형에 기반해 이상 섭식의 유발 요인

을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및 개인적 요인, 사회문

화적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관련 변인 간

의 관련성을 넘어 각 요인들을 연결하는 추가적

인 변인을 고려하는 등 폭식 행동 발생의 역동적

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

다.

폭식 행동의 사회적 요인으로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Sociocultural pressure)을 꼽을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

화적 압력은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

한 사회적인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Rodin,

Sillberstein, & Striegel-Moore, 1985; Stice &

Agras, 1998). Thompson 등(1999)이 개발한 섭식

장애에 대한 삼자영향 모델(Tripartite Influence

Model)에서는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을

부모의 영향, 또래 집단의 영향 그리고 대중매체

의 영향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자녀의 신체에 대

해 부모가 가지는 감정 혹은 태도는 자녀 자신의

신체 평가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Rozin &

Fallen, 1988). 다수의 연구에서 외모에 대한 어머

니의 평가는 여자 청소년의 섭식장애 증상과 정

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Baker,

Whisman, & Brownell, 2000; Moreno & Thelen,

1993). 더불어 또래 친구로부터 기인한 체중 감량

에 대한 압박은 청소년들의 무리한 다이어트, 폭

식 후 구토 유발과 같은 부적응적인 섭식 행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eery & Thompson,

2004). 대중매체 또한 체형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

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Cafri, Blevins, & Thompson, 2006;

Cusmano & Thompson, 1997; Harrison &

Cantor, 1997; Tiggermann, Polivy, &

Hargreaves, 2009).

한편, Attie와 Brooks-Gun(1989)는 신체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과 자신의 신체간의 불일치로 인

해 섭식장애가 발생되지만, 각 개인이 지닌 심리

적 요인에 따라 장애가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다

른 말로 하면, 사회문화적 압력과 동시에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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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 역시 병리적인 섭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폭

식 행동의 원인이 되는 변인에 관한 연구에서 사

회문화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적 변인 역시 고

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폭식 행동에

대한 개인적인 요인으로서는 성격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다양한 선행 연구들에서 내현적 자기애

와 폭식 행동간의 정적 관련성이 보고되었다(박지

연, 신민섭, 김은정, 2011; Gordon & Dombeck,

2010). 다른 정신병리 집단과 섭식장애 집단 간

자기애 정도를 비교한 결과 섭식장애를 지닌 환

자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자기애 수준을 나

타내었다(Steiger, Jabalpurwala, Champagne, &

Stotland, 1997). 신동주와 정남운(2007)은 내현적

자기애 성격을 지닌 사람들은 체중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공포, 외모를 통해 자기 가치를 높이려

는 성향, 높은 신체 불만족 등을 원인으로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가꾸려는 시도를 하지만 무리한

섭식 절제와 다이어트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면서 폭식 행동이 유발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

다.

폭식 행동과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

내현적 자기애의 관계에 대하여 제시된 잠재적인

매개 기제는 신체 수치심(body shame)이다. 신

체 수치심은 객체화된 신체의식 척도(objectified

body conciousness scale: OBCS)의 하위 요소로

서,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이상적인 신체상에 자

신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스스로의 신체

에 대해 느끼는 부끄러움을 의미한다(Fredrickson

& Roberts, 1997). 다수의 연구들이 신체 수치심

이 폭식 행동을 포함한 이상섭식 행동과 유의미

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Dakanalis

et al., 2015; 류애리, 송원영, 2013; 박지연 등,

2011). 한 종단 연구에서는 신체 수치심이 각각

섭식 절제 와 폭식 행동을 예측한다는 결과를 보

고했다(Dakanalis et al., 2015).

또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신체 수치심은 날

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 내현적 자기애와도

관련된다. 대상화 이론(objectification theory)은

여성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대중 매체를 통해 성

적으로 대상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는 관

찰자의 경험을 내면화하게 만들어 자기 대상화를

발달시키고, 수치심과 불안, 몰입 경험의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을 야기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Fredrickson & Roberts, 1997). 국내의

연구(홍금희, 2010)에서는 한국과 같이 사회문화

적 영향에 더 민감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신

체 수치심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사회문화적 압

력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여러 임상가 및 이론가들에 따르면 자

기애 성향에 있어 수치심은 매우 중요한 정서적

경험이라고 보고되어 왔다. 실제 선행 연구들에서

높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부정

적인 신체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신체에 대한 존

중감이 낮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신동주, 정남운,

2007; Davis, Claridge, & Cerullo, 1997). 또한 내

현적 자기애 성향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불만족

스러운 신체가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에 민감

해져 쉽게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며, 타인의 비판

이 없는지 계속해서 자기 신체를 확인하고자 하

는 경향을 보임을 제시하였다(Waller, Sines,

Meyer, & Mountford, 2008).

선행 연구를 종합했을 때 내현적 자기애 성향

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평가를 민감하게 인식하

고 인정받고자 하지만(권석만, 한수정, 2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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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신체 기준에 부합하는데 실패하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수치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

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박지연 등(2011)은 신체

수치심과 내현적 자기애가 정적으로 관련될 뿐

아니라, 신체 수치심이 내현적 자기애와 절식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고, 내현적 자기애와 폭식 행

동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했다. 또한 최근 한 국내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와

폭식 행동간의 관계에서 수치심이 완전매개 효과

를 나타냈음을 보고하였는데(조아라, 박재우,

2021), 해당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신체에 대한

수치스러운 느낌이 내현적 자기애와 폭식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신체 수치심과 폭식 행동 간의 관계에 대

한 기제로는 섭식 절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폭

식 행동의 섭식 절제 이론(Herman & Polivy,

1980)에 따르면, 섭식 절제(restrained eating)란

개인이 원하는 것보다 더 적은 양의 음식을 먹고,

먹고 싶은 충동과 싸우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신

경성 폭식증과 폭식 장애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Polivy & Herman, 1980). 섭식 절제와 폭

식 행동 간의 관계는 많은 선행 연구에서 검증되

었다(Linardon, 2018; Stice & Agras, 1999; Stice,

2001). 섭식 절제 이론에서는 체중 감량을 위해

섭식을 제한하는 사람은 종종 섭식 절제에 실패

하고 폭식 행동을 보이는데, 이러한 사건이 반복

되며 폭식 행동으로 발전한다고 설명했다(Polivy

& Herman, 1985). Stice(2001)는 엄격한 섭식 절

제 규칙을 어기는 것이 탈억제된 섭식인 폭식 행

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행 연구에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이상적인 신체상에 끊임없이 노출됨으로써 이상

적인 신체 이미지를 추구하지만(Fredrickson &

Roberts, 1997), 자신의 실제와 이상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신체 수치심을 갖게 된다고

제시하였다(정은혜, 2010). 결국 신체 수치심은 이

상적인 기준과 자신의 신체 사이의 간극을 줄이

려는 체중감소 노력을 야기하는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어 보인다(최경희, 박기환, 2019; Mckinley

& Hyde, 1996; Rodin et al., 1985). 또한 많은 선

행 연구들이 신체 수치심이 섭식 절제와 폭식 행

동을 포함한 이상섭식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인

것으로 지목하고 있다(류애리, 송원영, 2013;

Moradi, Dirks, & Matteson, 2005). Noll과

Fredrickson (1998)은 신체 수치심에서 비롯된 절

식 행동(dieting)이 이후의 폭식 행동을 야기할 가

능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선행 연구 결과들에 근거

하여 폭식 행동을 설명하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 개인적인 요인으

로는 내현적 자기애를 고려하였다1). 나아가 두 요

인과 폭식 행동 간의 관계를 어떠한 심리적 기제

가 매개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기의 두 요인이 신체 수치심에 영향을 미쳐 섭

식 절제를 야기하고, 이는 다시 폭식 행동으로 이

어질 수 있다는 이중 매개 효과를 가정하여 검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과 내현적 자기애는 신체 수치심

을 매개로 섭식 절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1) 본 연구에서 예측변인인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과 내현적 자기애는 독립적인 요인들이지만, 일부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두변인 간에 정적 상관이 존재할 가능성을 가정하였다(조성실, 박기환, 2013; 박혜

선, 김은정,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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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식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연구 모형은 위의

그림 1 과 같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4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23부를 제외하고 총 389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참가자들 중에서 여성은

301명으로 77.4%, 남성은 88명으로 22.6%였다. 여

자의 평균 연령은 22.09세였고(SD=2.58), 남자의

평균연령은 21.86세로 나타났다(SD=2.26).

측정 도구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을 측정하기 위

해 Keery 등(2004)이 개발하고 국내에서 박정수,

이민규와 신희천(200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해당 척도는 신체상과 섭식에 대한 부모와 또

래, 대중매체의 압력을 측정한다. 부모 관련 문항

은 부모의 체중이나 몸매에 대한 몰두, 개입, 언

급에 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래 관련 문

항에서는 친구들의 체중이나 몸매에 대한 몰두,

체중이나 몸매로 인한 거부나 놀림, 친구들의 영

향력에 대한 지각 등을 나타낸다. 대중매체 문항

은 몸매와 체중에 대한 대중매체의 영향력에 대

한 지각, 체중 감량에 대한 압력, 다이어트, 패션

혹은 건강관련 대중매체를 보는 정도를 나타낸다.

또한 SNS 이용률이 2011년에는 16.8% 2015년에

는 43.1%까지 다다르는 현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Kim & Lee, 2018), 본 연구에서는 ‘대중매체’ 문

항 중 일부(1~6번)에 ‘SNS’를 추가하여 사용하였

다. SNS 관련 문항을 추가함에 따라 원척도와 동

일한 요인구조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존에 측정하는 요

인인 부모, 또래, 대중매체 3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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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부하량이 부모 요인은 .458~.801, 또래 요인

은 .322~.851, 대중 매체 요인은 .335~.800의 범위

로 측정변수들이 해당요인을 비교적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전체 .92, 부모 .92, 친구 .89, 대

중매체 .87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해서 ‘자기애적 성

격장애의 임상적 특성’ (Akhtar & Thomson,

1982)을 참고하여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개발

한 내현적 자기애 척도를 사용했다. 내현적 자기

애의 하위 요인은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

애의 공통요인인 ‘인정욕구 및 거대자기 환상’ 9

문항, 그리고 ‘착취 및 자기중심’ 9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리고 내현적 자기애의 고유한 하위

요인은 ‘목표불안정’ 9문항, ‘소심 및 자신감 부족’

8문항, ‘과민 및 취약성’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척도 개발자들이 보고한 내적 신뢰도는 .92이

었으며(강선희, 정남운, 2002), 현 연구에서는 .88

로 나타났다.

  신체 수치심

신체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Mckinley와

Hyde(1996)가 개발하고 김완석, 유연재와 박은아

(2007)가 타당화한 객체화된 신체의식 척도를 사

용하였다. 객체화된 신체 의식이란 자신의 신체를

관찰하고 이용할 객체로 간주하는 것을 뜻한다

(김완석 등, 2007). 이 척도는 ‘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 ‘통제 신념’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체 수치심을 측정

하기 위해 ‘신체 수치심’ 하위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체 수치심은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신체를

기준으로 삼고 이에 부합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수치스러운 감정을 뜻한다(김완석 등, 2007). 신체

수치심은 총 8개의 문항으로 김완석, 유연재와 박

은아(2007)의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여

성 표본에서 .791, 남성 표본에서 .752로, 현 연구

에서는 .81로 나타났다.

섭식 절제 및 폭식 행동

섭식 절제와 폭식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Garner, Olmsted, Bohr와 Garfinkel(1982)이 제작

하고 이상선(1994)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본 척도는 ‘거식’, ‘폭식 행동과 음식에 대한

몰두’ , ‘구강 통제’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폭식 행동과 섭식 절제를 측정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섭식 절제에 대해서는 ‘거

식’, 폭식 행동에 대해서는 ‘폭식 행동 및 음식에

대한 몰두’ 요인을 사용하였다. 이상선(2004)의 연

구에서 내적 신뢰도는 ‘거식’이 .87, ‘폭식 행동과

음식에 대한 몰두’가 .84로 보고되었다. 현 연구에

서는 ‘거식’이 .87, ‘폭식 행동과 음식에 대한 몰두’

가 .82로 나타났다.

통계적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2.0을 사용하여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 내현적 자기애, 신체 수치

심, 섭식 절제, 폭식 행동 간의 상관을 분석하였

다. 또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내적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AMOS

22.0을 사용하여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

과 내현적 자기애가 신체 수치심과 섭식 절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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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모형의 적

합도를 확인하고 잠재변인들간의 경로계수를 산

출하였다. 또한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사

용하여(Shrout & Bolger, 2002),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 및 내현적 자기애와 폭식 행동

의 관계에서 신체 수치심과 섭식 절제의 매개효

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랩 방법은

신뢰구간(CI)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야 그 효

과가 유의한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5000회

반복한 부트스트래핑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불성실한 응답 및 무응답 자료를 제외한 여학

생 301명(77.4%), 남학생 88명(22.6%) 총 389명의

결과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

되어 있다.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앞

서, 측정변인이 잠재변인들을 잘 측정하는지 알아

보기 위해 측정 모형 검증을 시행하였다. 측정모

형에는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 내현적

자기애, 신체 수치심, 섭식 절제, 폭식 행동, 총 5

개의 잠재변인이 포함되었다. 검증 결과, 본 연구

의 측정 모형은 좋은 적합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χ2 (109)=267.938, p<.001, CFI=.948,

NFI=.915, TLI=.935, RMSEA=.061. 측정 모형의

요인 부하량, 분산, 상관 등은 그림 2에 제시하였

다.

그림 2. 측정모형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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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의 검증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 및 내현적 자

기애가 신체 수치심과 섭식 절제를 매개로 폭식

행동으로 이어지는 연구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구조모형의 적합도와 각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분

석하였다. 추가적으로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 섭식 절제, 폭식 행동에 대하여 성별을 공변

인으로 통제한 이후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박혜

선, 김은정, 2017; Wardle et al., 2006). 그 결과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양호하거나 좋은 범

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 (126)=318.598,

p<.001, CFI=.938 NFI=.902 TLI=.924 RMSEA=

.063.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구모형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

였다. 그 결과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 

=.663, p<.001과 내현적 자기애 =.688, p<.001는

각각 신체 수치심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 수치심은 섭식 절제

에 영향을 미쳤고 =.649, p<.001, 연속적으로 섭

식 절제는 폭식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529,

p<.001. 그리고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폭식 행동에 =.161, p<.05, 그리고 내현적 자기

애가 폭식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380,

p<.001 모두 유의미하였다. 연구 모형의 경로 계

수는 각각 표 3과 그림 3에 제시되어있다.

매개효과 검증

연구모형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

해 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다. 해당 방법은 간

접효과에 대한 신뢰구간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

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

한다(Shrout & Bolger, 2002). 검증 결과 날씬함

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에서 신체 수치심과 섭

식 절제를 걸쳐 폭식 행동으로 향하는 간접 효과

는 95% 신뢰구간(0.111-0.379) 사이에 0이 포함되

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날씬함에

1 2 3 4 5

1. 사회문화적 압력

2. 내현적 자기애 .289**

3. 신체 수치심 .466** .465**

4. 섭식 절제 .418** .302** .609**

5. 폭식 행동 .398** .403** .539** .621**

평균 110.59 125.88 23.53 31.03 11.06

표준편차 24.48 19.69 7.49 10.86 4.85

**p<.01.

표 1. 변인들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X2 df CFI NFI TLI RMSEA

적합도 지수 318.598*** 126 .938 .902 .924 .063

표 2. 연구모형의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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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폭식 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신체 수치심과 섭식 절제가 매개하는 모형

이 유의함을 시사한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에서

신체 수치심, 섭식 절제를 걸쳐서 폭식 행동으로

향하는 간접 효과 역시 95% 신뢰구간(0.139-

0.371)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현적 자기애가 폭식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신체 수치심과 섭식 절제가 순차적으

로 매개하는 모형이 유의함을 시사한다. 각각의

효과에 대한 추정치와 표준오차, 신뢰구간은 표 4

에 제시되어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선행 연구(Ricciardelli & McCabe,

2004; Thompson & Smolak, 2001)에 근거하여 폭

식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회문화적 요인

과 개인적인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폭식

행동에 선행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날씬함

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 개인적 요인으로는 내

현적 자기애를 고려하여 각 두 변인과 폭식 행동

간의 관계가 신체 수치심과 섭식 절제에 의해 순

차적으로 매개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림 3. 연구모형의 검증

경로 B β S.E. C.R.

사회문화적 압력 → 신체 수치심 .524 .663 .099 6.716***

내현적자기애 → 신체 수치심 .337 .688 .124 5.560***

신체 수치심 → 섭식 절제 .722 .649 .054 11.931***

섭식 절제 → 폭식 행동 .566 .529 .057 9.302***

사회문화적 압력 → 폭식 행동 .151 .161 .067 2.392*

내현적 자기애 → 폭식 행동 .221 .380 .091 4.185***

***p<.001, *p<.05.

표 3. 연구 모형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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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과 내현적 자기애는 각각

신체 수치심과 섭식 절제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폭식 행동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가지 매개 경로 모두 유의하였다. 우

선,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과 폭식 행동

의 관계에서 신체 수치심과 섭식 절제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대인관계나 대중매

체 등 사회문화적 환경을 통해 경험하는 날씬함

에 대한 압력이 신체적 수치심을 증가시킬 수 있

다는 선행 연구의 제언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Bartky, 1988; Fredrickson & Roberts, 1997), 나

아가 신체적 수치심이 병리적인 섭식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Goss & Gilbert,

2014). 또한 사회적으로 제시된 이상적 신체상의

내면화가 신체적 수치심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병리적 섭식 행동의 취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류애리, 송원영, 2013; Moradi,

Dirks, & Matteson, 2005). 더불어, 내현적 자기애

와 폭식 행동 간의 관계에서 신체 수치심과 섭식

절제의 순차적 매개효과도 유의하였다. 박지연 등

(2011)의 선행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폭식

행동의 관계를 신체 수치심이 부분 매개한다는

점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섭식 절제가 신

체 수치심과 폭식 행동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다

는 점을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

과 내현적 자기애가 폭식 행동에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가설적 모

형을 설정하고 이를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폭식 행동의 위험 요인이 되는 주변 환경의

압력이나 성격적 취약성이 있더라도, 신체 수치심

과 섭식 절제 행위에 대한 개입을 통해 폭식 행

동의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된다.

예컨대 신체 수치심에 개입하기 위해 자신의 신

체적 결함을 수용하고 신체에 대한 긍정적 조

망을 강화하는 자기자비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권예지, 김정호, 김미리혜, 2018; Kelly,

Vimalakanthan, & Cater, 2014: Wasylkiw,

MacKinnon, & MacLellan, 2012). 또한 섭식 절제

에 대해서는 폭식-굶기 사이클을 초래하는 허기

를 방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간식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포함하는 인지행동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김미리혜, 2008).

둘째,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압력이 신체 수치

심을 정적으로 예측한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검증

하여 선행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했다는 의의가

있다.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신체 수

치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이론적 모형

을 통해 제안된 바 있으나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

Estimates(B) S.E
95% 신뢰구간

lower 95% upper 95%

M1 .237 .071 .111 .379

M2 .228 .063 .139 .371

M1 = 내현적자기애 → 신체 수치심 → 섭식 절제 → 폭식 행동

M2 =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 → 신체 수치심 → 섭식 절제 → 폭식 행동

표 4. 간접효과의 유의미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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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작업은 국내외적으로 드물게 이뤄져 왔다

(Bartky, 1988; Fredrickson & Roberts, 1997). 국

내에서는 홍금희(2010)가 사회문화적 압력과 신체

수치심 간의 관계를 탐색한 바 있으나, 해당 연구

에서는 삼자 영향 척도의 4 문항만을(예. “나는

TV나 잡지를 보면 살을 빼야 한다는 압박을 느

낀다.”, “나는 내 가족들(친구, 이성친구)로부터 살

을 빼야 한다는 압력을 느낀다.”) 사용하여, 사회

문화적 압력의 종류와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삼자 영

향 척도의 전체문항을 사용하여 또래, 가족, 대중

매체를 통해 지각되는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신체 수치심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셋째, 폭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사

회문화적 요인인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

과 개인의 성격 요인인 내현적 자기애 간의 상관

을 가정하고 통합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대중매체 및 사회적 연결

망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

을 이해할 때 사회적 요인 및 개인의 심리내적 요

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폭식 행동에 대한 근거기반 심리치료에서는 주

로 개인적 측면(예: CBT: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또는 대인관계 측면(예: IPT:

Interpersonal Therapy) 등 한 가지 측면에만 초점

을 두었던 경향이 있는데, 본 연구 결과는 사회문

화적 측면 및 개인적 측면을 동시에 표적으로 할

때 치료의 효과성이 보다 개선될 수 있다는 점

을 시사한다(Christopher et al., 2015; Wilson,

Wilfley, Agras, & Bryson, 2010). 예컨대, 날씬함

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에 대해서는 환자의 일상

생활에서 부모, 또래, 대중 매체가 주는 외모에 대

한 압력을 살펴보고 이러한 환경에 대처할 수 있

도록 하는 기술을 함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

다(박혜선, 2017). 그리고 내현적 자기애에 대해서

는 신체 수치심 이면에 존재하는 낮은 자존감과

정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박지연 등, 2011).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 연

구는 경기도 소재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

기 때문에 일반 성인이나 임상 표본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의 표본에서는 여자 참가자

에 비해 남자 참가자의 표본 수가 적었다. 이에

남자 참가자의 작은 표본수로 인해 결과가 왜곡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래의 연구에서는

충분한 남녀 표본을 모아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다집단 분석을

활용하여 구조 모형의 경로에서 성별 조절 효과

를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어 보인다.

세 번째로 본 연구는 한 개의 시점에서 자료를

수집한 횡단적 연구이다. 따라서 인과관계에 대한

가정을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후속 연구에서

는 본 연구에서 검증된 경로에 대해 종단적인 방

법을 적용하여 그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이

용해 진행된 연구이다. 따라서 참가자가 자신의

증상을 과소 혹은 과대 보고했을 가능성이 존재

한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외에 좀 더

객관적인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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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행동의

치료에 있어서 개인 내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또

래, 가족, 대중 매체와 같은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살펴보았으며, 치료적 접근 관련 요인을 통합적으

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실

험적인 연구와 같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연구

방법론을 통해 해당 기제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사전에 섭취한 간식(preload)의 지각

된 열량에 따라 섭식 절제가 역규제적 섭식로 이

어지는 경로의 유의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

연구의 제안(Herman & Polivy, 1980; Ruderman

& Christensen, 1983)과 같이 잠재적인 조절 변인

들을 고려하여 연구 모형을 확장한다면, 폭식 행

동에 대하여 조금 더 통합적이고 명세화된 모델

을 고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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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cultural

Pressure, Covert Narcissism, and Binge Eating:

the Mediating effect of Body Shame and

Restrained Eating

Jaewon Lim Sung-Doo Won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Department of Psychology,

Severance Hospital Daegu Catholic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whether body shame and restrained eating would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cultural pressure, covert narcissism, and binge eating among college

students. College students completed Tripartite Influence Scale-Revised (TIS-R), Covert

Narcissism Scale (CNS), the Korean version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K-OBCS),

and Eating Attitude Test-26 (EAT-26).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sociocultural pressure, covert narcissism, body shame, restrained

eating, and binge eating.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results showed

that sociocultural pressure and covert narcissism have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binge

eating which is mediated by body shame and restrained eating. Finally,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discussed.

Keywords: Sociocultural pressure, Covert narcissism, Body shame, Restrained eating, Binge

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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